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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에 부는 한국문학 열풍, 
‘한글로 책 읽는 날’

- 주영한국문화원, '82년생 김지영'으로 영국 독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

주영한국문화원(원장 선승혜)은 올해 런던에서 한국문학 독서 토론 프로

그램‘한글로 책 읽는 날’을 개설했다.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학에 대한 

영국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며, 한글을 배우는 영국독자들과의 한

국문학의 깊은 매력을 공유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. 

‘한글로 책 읽는 날’은 상반기와 하반기 참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15명

의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책을 배포하고,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에 모

여 독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. 

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“영국에서 책을 한글로 읽는다는 것은 각별

한 의미를 가집니다. 한글로 책을 읽으면, 그 소리로 함께 들을 수 있기 

때문에, 영국에서 한국과 연결되는 공감하는 오감 독서가 가능합니다. 한

줄 한줄 읽고 들을 때마다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저마다 주인공의 감

정을 느껴보면서, 한국미학의 깊이에 다가서는 미적 체험을 함께 해주시

기 바랍니다.”라고 뜻깊은 소회를 전했다.  

올해 상반기에는 화제의 작품 조남주 작가의 『82년생 김지영』을 선정하

여 한국 현대 여성의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고,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

의 삶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.

독서 토론은 '82년생 김지영'의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평등, 가족관, 

정서,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,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



루었다. 

프리랜서 작가, 한국학 학생,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다양한 배

경을 가진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생각을 공유하며 

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. 참가자들은 "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

과 함께 토론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"며 "앞으로 한국문화 관

련 더욱 폭넓은 주제로 토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주영한국문화원은 '한글로 책 읽는 날'을 통해 영국 현지에 한국문학을 

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 앞으로도 한국문학을 통해 영국 시민

들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며, 새로운 미래와 화두를 제시하는 문학 행사

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.

붙임 1. 한글로 책 읽는 날 행사개요

     2. 한글로 책 읽는 날 행사사진

담당 부서 주영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선승혜 (s.sun@kccuk.org.uk)

담당자 실무관 명지애 (info@kccuk.org.uk)

붙임1 한글로 책 읽는 날 행사개요

□ 행사 개요

 ㅇ 행사일시 : 2025년 3월-6월

 ㅇ 행사장소 : 주영한국문화원

 ㅇ 행사내용 : 82년생 김지영을 한국어로 읽고 토론을 통해 

               한국 현대 사회 고찰 

 ㅇ 진 행 자 : 고순정 작가님

        



붙임2 한글로 책 읽는 날 사진자료

행사 사진

한글로 책 읽는 날 행사 모습 한글로 책 읽는 날 행사 모습


